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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조선시대말, 19세기, 여인들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민보（일반 백성들의 

보자기）에 관한 것이다. 조선시대는 전통적 인 유교사회로 여성들은 말과 행동을 하는데 있어 

서 많은 제약들을 받았다. 조선사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여인상은 아버지, 남편, 아들에 순종 

하는 여인으로 외부와의 단절을 요구하였으므로, 집안에서의 생활이 그들 삶의 전부였다. 그 

러한 조선사회에서 여인들이 그들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러 

므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여인들에게 있어서, 보자기를 제작한다는 것은 그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보자기는 다양한 크기, 색상, 문양들을 가진 정사각형의 천을 지칭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한국인들의 삶에 있어서 매놓올 수 없는 중요한 물건이다. 이러한 보자기들은 이용자, 이용방 

법, 천의 종류, 문양의 유무나 종류들에 따라 다양한 명칭들을 가진다.

보자기는 사용자에 따라 궁궐에서 사용하는 궁보와 일반 백성들이 사용했던 민보로 나누어 

진다. 이 논문은 민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수보와 조각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수보는 정사각형의 천에 화려하게 수를 놓는 것으로 일반 백성들은 그들의 결혼 

식 날에만 수보를 사용한 반면 조각보는 일반 생활에서 쓰다 남은 자투리천을 이어서 만드는 

것으로 여러 실용적인 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다. 이 연구는 수보와 조각보의 역사 

와 배경. 그들의 특성들을, 수보의 경우는 사용목적. 사용된 천들, 이용된 문양, 문양의 구성, 

색상, 자수기법들로 분리하여 설명하였고, 조각보의 경우는 사용된 천, 패턴, 색상 구성과 스 

티치기법에 의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서울에 있는 사전 자수 박물관의 소장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인들의 삶에 있어서 보자기는 넓게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들이나 외국 

인들은 여성들의 삶이나 한국의 중요한 문화 유산중에 하나로서 보자기의 적절한 가치와 중 

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이 한국인이나 외국인 모두에게 있어서 보자 

기를 중요한 한국의 문화 유산 중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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